일본식과 서양식이 융합된 교회당

초기의 교회당은 유럽인 선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일본 목공들이 지은 간소한 건물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인 목공들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기술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일본과 서양의 기술과 재료를 조합한 소박하면서도 훌륭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교회당의 외관은 유럽의 양식과 디자인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내부는 일본 전통 민가 건축의 특색을 살려 일본의 관습에 맞게끔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이나 다다미에 앉아서 기도를 올렸다.

잠복 기리시탄의 대부분이 가톨릭으로 복귀하는 한편, 잠복기에 계승해왔던 독자적인 신앙 의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금도 나가사키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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